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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KT그룹 인력개발원 원주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‘2019 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’의 1기 수료식이 9월 20일(금) 진행됐다. ��2박 3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는 이날 수료식 에서는 전날인 2일차 교육 때 치렀던 분임토의와 단협/복지 관련 시험에 대한 평가가 열렸다. 5개조로 나뉘어 분임토의에 들어간 조합간부들은 ‘지부 활성화를 위한 조합간부의 과제’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. ��조합간부들은 조합원 고충 및 민원처리 방안을 위해 고충처리의 날을 지정하여 안건에 집중하고, 지점, 지사장(센터장)과의 1:1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. ��이어 집행부에 CM 현장 작업 중 대민 사고 시 사내보험 보상 확대, 복지 매뉴얼을 위한 앱 개발을 요청하는 등 여러 건의사항도 전달했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원주연수원을 찾아 “조합 간부라면 KT 단체협약, 복지 등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질문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��위원장은 계속해서 “하루 아침에 대중 연설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자기훈련을 통해 조합원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”을 주문했다. ��이날 1기 교육우수자로 ▲충남지방본부 정학영 지원국장 ▲강원지방본부 이혁종 강원고객본부 지부장 ▲전남지방본부 문숙희 여성국장이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. ��    오늘부터 2기 조합간부 75명 입소�한편 23일(월)인 오늘은 2기 조합간부 75명이 입소, 노동조합 양정우 사무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 전념 중이다. ‘2019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’은 오는 10월 2일(수)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. ����





전국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1기 수료식      �김해관 위원장 “조합원 대표하는 간부라면 당당히 연설할 수 있어야”  










